
증보판에 부치는 말

『역사와 증언』이 19판을 거듭할 때 책임을 느껴 그 증보판으로 

이 책을 냈다. 그런데 이 책이 나온 지 이미 1〇 년이 넘었고 12판이 

나왔다. 그 동안에 성서 학도 발전했고 나의 시각도 달라졌다.

이 책을 쓸 때 이미 민중신학적 시각에서 증보했으나 채 수용할 

수 없었기에 이번에 전집으로 내는 계기로 그 시각을 확대했다. 그러 

나 아직도 일관되지 못하다. 민중을 만난 후에 성서만큼 민중적인 고 

전은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. 지금은 민중적 시각을 외면하 

면 성서의 본류에서 떠나 주변에서 맴돌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. 

그런데 아직도 이 사실에 눈뜨지 못한 많은 열심 있는 성서독자들을 

생각하면 안타깝다.

성서는 비단 종교인만이 독점할 수 있는 책이 아니다. 민중적 시각 

을 갖고 역사를 보거나 인간세계를 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읽어야 

할 보배다. 그러므로 되도록이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쓸 마음이었 

는데 뜻대로 되지는 못했다.

이 책의 서론에 해당되는 제1부에서는 성서의 특성을 가필했고， 

이스라엘의 민중사로서 텔 수 없는 ‘땅’에의 정착과정과 고대 이스 

라엘의 종족동맹，판관들의 성격을 첨가했으며 왕조기에서 분단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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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 취급했다. 그리고 예수 이후의 민중사를 첨가했고，바울로의 회 

심을 민중신학의 각도에서 재조명한 글을 실었다. 또한 독자들에게 

도움이 될，한국어로 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전면 새롭게 조 

사하여 제시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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